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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ype of food service employees on the self-efficien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employees of food service companies located 
in Seoul, from August 5, 2013 to August 25, 2013 as a method of empirica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2.0 and statistical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hypothesis verific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square of regression result for ‘communication typ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iency’ was .220. Also, it was found 
that factors of consideration (Beta=.286, t=5.622), instruction (Beta=.303, t=5.970) and business (Beta=.214, t=4.217) had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iency. Values for factors of consideration and instruction were higher than business. Second, the 
R-square of regression result for ‘communication typ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429. Also, 
it was found that factors of consideration (Beta=.453, t=10.428), instruction (Beta=.380, t=8.749) and business (Beta=.282, t= 
6.477)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Values for factors of instruction and business were high but value 
of consideration factor turned out the highest. Third, the R-square of regression result for ‘self-efficienc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334. Also, it was found that out of the factors of positivity (Beta=.369, t=8.423), 
confidence (Beta=.415, t=8.833) and negativity (Beta=-.072, t=—1.536), positivity and confidence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only positivity and confidence showed high values in organization commitment. Upon analyzing 
the effect of factors of self-efficiency (positivity, confidence, negativ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positivity and confidence showed high relevance but the negativity factor did not have any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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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복잡성이 증가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불확실성의 시대, 단절의 시대, 정보화 사회 등으로 일컬어
지고 있으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급
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
한 경영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

기 위하여 각 기업들은 기술 개발, 인재 육성, 조직력 강화
등 새로운 경영 전략 수립에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다.
외식기업들은내부적으로는 인력난과더불어인건비상승

에 대한 경영자의 부담, 집단 이기주의, 급변하는 주변 환경

의 변화, 고객들의 소득 향상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
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빠르

게 요구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각종 매체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증가, 고객의 소비 패턴과 트렌드의 급변, 가처
분소득의 변화,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한 경쟁 시장, 
기후 변화 등으로 식재료 수급 불균형, 1인 가구의 증가, 신
상품개발능력저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 요인들이 문제점으

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Oh YS 2008). 또한 노동집약적
인 외식업체의 근무 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조직

구성원들의 성취감이저하될 수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의

욕 상실, 판단 불능, 고객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을 야기해 서비스나 상품에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경영 성과를감소시킬수 있다(Kim & Cho 2012). 특히, 
조직 구성원 상하 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개인 간
욕구구조의 다양화등으로기업의 변화에대한대응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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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외식업체

의 인력난과 자기중심의 가치관, 블랙컨슈머의 대두, 1인 가
구의 증가 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산업
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외식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더 많은 정보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에 노출되기 쉬우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유
형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

다(Lee YM 2011).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과정에서일어나는갈등을조정․해소하여외식기업조

직의 유지와 발전을 꾀하는 과정이며, 외식종사원 간의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직무 만족, 서비
스 향상과 사기 제고 및 효과적인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Son BM 2011).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통제 및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효과적인 방안이 갖
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 근무 환경
여건 및잦은직무이동으로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식 종사원의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자기효능감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외식 종사원들의 커
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직무 향상과 조

직몰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식 종사원
들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있는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

(사려형, 지도형, 업무형)이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자기효능감 요인(긍정적, 자신감, 부
정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커뮤니케이션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Oh DB(1994)은 조직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는

말로서 비단 협의의 의사소통, 즉 정보적 수단 및 설득적 수
단그리고비언어적수단을통한것뿐만아니라, 광의의인간
관계까지를포함하여 조직 내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위

하여 노력하는 제반 의미, 의견, 정보상의 소통 활동을 하며, 
Cha BK(1993)은 ‘공통’ 또는 ‘공유’라는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우리말로 ‘의사 소통’으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Reece & Brandt(2008)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에서 정
보의 공유, 논의, 논쟁, 소통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는 정보
교환 과정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했다. 그들은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피드백이나 응답 등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로 전달
하고자하는사람이 원래 의도했던정보의 의미가 제대로이

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을 개시할 것

인지 아닌지, 혹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그리
고여러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특정행동을 지속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바로자신에대한신념체계인자기효능감인것이다(Kang 
YS 2005).

Kim JS(2007)은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존중감과
같은 포괄적인 특성이 아닌 구체적인 수행 영역이나 활동과

관련된 역동적인 자기 신념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사회
인지 이론에서 생각과 행동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
Huebner ES(1992)는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인 심리적 소

진을예방하고감소시키는길이될수있기때문에, 자기효능
감에영향을주는요인을밝혀자기효능감을높일수있는방

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의 관계
신유근(1997)은 커뮤니케이션은 집단 활성화를 통한 자율

적작업 집단을구축하는데있어서 다음과같은중요성을 가

지고있다고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집단구성원들의활
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

한역량을결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조직목표와
집단 목표, 직무 수행 방법, 행동 표준, 필요한 정보나 지식
을 알려줌으로써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실현할 수 있다. 둘
째, 커뮤니케이션은 동기 부여에 유용한 수단이다. 구성원의
불만이나 만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사회적 욕구와 같은 기본적
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집단 또
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건
설적 자극을 줌으로써 민주적 운영, 자율 학습 유발 등의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들로 하
여금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혁신을 촉진

한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조직 변화에 대응
하고, 새로운 가치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커뮤니케
이션은사람들이집단이나조직을이루어활동하는데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Van & Seydel(2007)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이 개인-
조직적합을 매개로정서적몰입에 미치는영향을연구한 결

과, 커뮤니케이션에대한만족은개인-조직적합과정서적몰
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조직 적합은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정서적 몰입에 정(+)의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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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유
발시킨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주장할 수있는돌파구이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집단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매개체 역할이며, Mathieu & 
Aajac(1990)은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외재적 보상뿐 아
니라, 내재적 근무만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조직몰입의 구성 요소는 조직몰입의 정의에서와 같이 여

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의
구성 요소가 학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은 것은 조직몰입이 다

차원적이라는 점에는 학자들 간에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조
직몰입이 태도적 현상인지 행위적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완

벽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3.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
Bandura & Wood(198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구체

적인 작업을수행하기위해 요구 개인의능력에 대해개인이

어떻게판단하는지에의해측정될수있기때문에, 개인이보
유한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능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하는 판단을의미한다. Ji 
YH(2006)은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있다는 개인의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과 수행, 그리고 그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
한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자기

효능감 지각이 개인의 직무성과와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Kang HM(2008)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
기판단, 자기관찰인 인지과정과 자기반응동기과정을잘
사용할 수있는효능 기대라고할 수있다. 신체적능력에관
한 효능감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 기술 요인에 대한
효능감을반영하는신체적 자기표현(physicalself-presentation)
에 대한 효능감이다.
조직 몰입이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에

대한 화합, 조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 등
으로 조직 몰입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감정적 애착을 느끼는 감정으로, 조
직의 목표 및가치와 관련한일반적개념으로부터 보다 특정

몰입에 작용하는 목표와 가치를 상승하는 개념으로 몰입 개

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조직 몰입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여하며, 조직을 위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
로 조직 몰입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직무 수행 측면에서도 훨
씬 탁월한 성과가 나타난다. 즉, 조직 몰입은 충족된 기대와
조직의 제반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비교

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신의 직무에 만족
한 종사원들은 더욱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Go & Jang(2004)은 몰입의 개념을 더욱 세분화하여 정서
적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아래와같이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구성원
의 조직에 대한 동일시, 관여, 애정 등의 심리적인 애착감
(attachment)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서적 몰입이 강
한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관을 받아들이
고 조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된다.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조직을 떠남으로

써 발생되는 비용에 기초해 형성되는 몰입으로, 이것은 구성
원이 조직에서의 활동을 그만 둠으로써 그 동안 투자해 온

것을잃는것으로인식하거나, 또는다른대안의이용가능성
이제한되어 있음을느끼게됨에따라조직에 계속 남아야겠

다는 몰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성원 조직과 관계를 가지면
서 시간, 노력, 다른 구성원과의 인간관계 등과 같은 투자
(side-bets)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
가하게된다. 따라서조직에남음으로써얻게되는이익이증
가하거나조직을떠남으로써발생하는비용이커지게된다면 
결국 현 조직에 계속 남고자 하는 지속적 몰입이 형성된다.
규범적몰입(normative commitment)은구성원의조직에대

한 의무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몰입을 말한다. 도덕적인 의무
감으로 해석되는데, 조직에 충성하고 의무를 성심 성의껏 수
행해야 한다는 내적 가치관이며, 조직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내적인 규범체계의 형성으

로 나타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내적 규범을 통하여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Ahn JS 2008).

Mathieu & Aajac(1990)은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외재
적 보상뿐 아니라, 내재적 근무만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도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행동을 보인
다고 했다.

Mowday & Steetrs(1974)는 조직몰입을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belief)과 수용(acceptance), 조
직의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자발적인 의지

(willingness), 조직 구성원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
(desire)의 3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외식업체 종사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자기

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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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커
뮤니케이션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조직몰입 관계를 나타내

는연구 모형을제시한다. 본연구 모형은본연구모형에사
용한 모형 변수는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의 커뮤니케이션,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헌과 외
식업체 종사원의 설문지 조사에 의해 얻어진 요인들에 의하

여 설정되었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가설은 외식종사원의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

효능감, 조직몰입에 관련 된 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은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들의주요구성내용을보면독립
변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 종속 변수로는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등의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커뮤케이션 유형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사려형은 격식을 갖추는 것을 좋아하며, 비공식적인 것보

다는 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편이며, 결정을 내릴 때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
의 감정을 통제하는 편이다. 또한 늘 침작하고 어떤 일에 몰
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어

려워하는 유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유미(2011), 최은규(2008), Reece & Brandt(2008)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지도형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권한을 사용하기보다

는 친절하게 설득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잘 경청한다. 
말이나 글에 온정을 표현하기 좋아하고, 민감하면서 참을성
이 있고,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

Fig. 1. The research model.

미나(2007), 연제익(2005) 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도형 3
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업무형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솔직하고 단호하며 신중하

다. 또한 타인에 대한 따뜻함과 배려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변 상황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신중하고 사무적이기
때문에재미없으며경직된인상을준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유형을측정하기 위하여조미정(2009), 서판수(2001) 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업무형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가설 2>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인내심 있게 대처할 것이다. 그
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것이고, 또한 능력을 바탕으
로 더욱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측정하기 위
하여홍의숙(2009), 곽강희(2007)의선행연구에서제시한긍
정적 효능감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신감 효능감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

인의능력에 대한 확실성의강도또는믿음으로써인지된 능

력의 구체화된 수준이 아닌, 확신의 강도를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능력에 대한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

고할수있으나, 자신의능력에대한개인의확신또는 신념
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홍현경(2012), 김경환(2011), Sherer &  Rogers(1982)
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신감, 효능감 4개의 항목으로 측
정하였다.
부정적효능감은 자신에대한부정적인 평가로인하여, 극

복할 수 있는 문제도 회피하려 하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쉽게 포기함으로써, 능력 신장의 기회
를 놓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쇠퇴
의인생행로를 걷게될것이라는것을 알수있다. 이러한유
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Bandura의 이론을 근거로 Sherer &  
Rogers(1982)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적 효능감 2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동일시, 관여, 애정

등의 심리적인 애착감(attachment)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으
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

하는데, 정서적 몰입이 강한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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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재
석(2008)의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정서적 몰입 5개의 항목으
로 측정하였다.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나

타나는 몰입을 말한다.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해석되는데, 조
직에 충성하고 의무를성심 성의껏수행해야한다는내적가

치관이며, 조직의목적이나이익을위하는방향으로행동하도
록 하는 내적인 규범 체계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내적규범을통하여조직에몰입하게된다. 이러한유
형을측정하기 위하여한연주(2010), Mowday & Steers(1982)
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규범적 몰입 5개의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3.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

행연구와국내외문헌고찰을통한문헌연구(literature& docu- 
mentary study)와설문지를통한실증 연구(empirical study)를 
병행하였다. 외식종사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 연구 및 관련

서적, 논문, 학회지 등을 이용하여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
하고, 연구의 모형과가설을설정하여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실증 연구 방법으로 예비 설문 조사(pilot-test)를 2013년 7

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 설문 조사는
설문지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각 외식업체 레스토랑에 근

무하는 종사원에게 50부을 배포하여 사전적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설문을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으며, 본조사설

문은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외식업체
양식 레스토랑의 종사원 수 10명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 커
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의 내용을 배포하여
자기 기입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 통계 처리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 자료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

쳐 실증적 분석 방법 SPSS Win 12.0 Program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분석과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도구로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빈도 분석, 상관
관계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체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필요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사회통계학적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
별은 남자가 185명으로 37.8%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121명
으로 39.5%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서는 미혼이 191명으
로 62.4%를 기혼이 115명으로 37.6%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력은고졸이 10명으로 3.3%, 전문대졸이 136명으로 44.4%, 
대졸은 132명으로 43.1%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대학원재
학생이상은 27명으로 8.8%로나타났다. 연령의분포는 20대
가 133명으로 43.5%, 30대가 121명으로 39.8%, 40대가 47명
으로 15.4%를 차지하고, 50대 이상 5명으로 1.6% 구성되어
있으며, 2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구성원 수를 질문
하는문항에서 5명미만이 14명으로 4.6%, 10명 미만이 71명
으로 23.2%, 15명 미만이 128명 41.8%, 20명 미만이 43명으
로 14.1%, 20명 이상이 50명으로 16.3%을 나타내고있다. 직
급에서는 사원이 202명으로 66.0%, 주임이 77명으로 25.2%, 
계장이 12명으로 3.9%, 대리가 7명으로 2.3%, 과장이상이 8명
으로 2.6%로 나타났다. 근무 연수는 3년 미만이 110명으로
35.9%, 5년 미만이 69명으로 22.5%, 7년 미만이 44명으로
14.4%, 10년 미만이 34명으로 11.1%, 10년 이상이 49명으로
16.0%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는 조리부가 134명으로 43.8%, 
식음료부 112명으로 36.6%, 관리부 54명으로17.6%, 기타가
6명으로 2.0%로 나타났다.

2.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결과
요인 분석의 목적은 많은 변수들을 관련성이 깊은 변수들

끼리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주고, 요인 적재량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변수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Table 2에
서의결과와같이요인분석에의한각변수들에대한설명력

은요인 적재량의 일반적인면으로 보면 높은 유의성이있음

을 알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가설의 검증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 타당성이 있

는지를파악하기위해일차적으로각구성개념간의상관관

계를조직단위의차원에서검증하였다. 각변수들간의상관
관계에사용된변수는 8개이다. 각구성개념은다항목(multi- 
item)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신뢰도 검증을 통해 내적 일관성
이 확보된 측정 항목을 표준화하여 평균 단일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조

직몰입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별 타당성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요
인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는 사려형과 자신감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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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 (n=306)

Classification Content Frequency Percent Classification Content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85 60.5 Marital

status
Single 191 62.4

Married 115 37.6Female 121 39.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0  3.3

Career
period

20∼29 133 43.5
College graduate 136 44.4 30∼39 121 39.5
University graduate 132 43.1

40∼49  47 15.4
More than graduate 
school  27  8.8 More than 50   5  1.6

Number of 
member

Less than 5  14  4.6

Management
level

Employee level 202 66.0

Less than 10  71 23.2 Vice section chief 
level  77 25.2

Less than 15 128 41.8 Section chief level  12  3.9
Less than 20  43 14.1 Vice dept. head level   7  2.3
More than 20  50 16.3 Dept. head level   8  2.6

Career
period

1yrs.-less than 3yrs. 110 35.9

Department

Cuisine 134 43.8
3yrs.-less than 5yrs.  69 22.5 112 36.6F&B
5yrs.-less than 7yrs.  44 14.4  54 17.6

Executive dpt7yrs.-less than 10yrs.  34 11.1
  6  2.0EtcMore than 10yrs  49 16.0

Table 2.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results

Factor Item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Standard 
α

Communi-
cation type

Thoughtful type 2.600

55.112 .832Tutor type 2.162

Work task type 1.851

Self-
efficiency

Positive impact 2.460

63.026 .751Confidence factor 2.274

Negative factor 1.568

Organiza-
tional

commitment

Emotional factor 2.879
55.356 .843

Normative factor 2.657

나왔으며, 사려형과 부정적은 음으로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지도형과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정의 영향관계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나 긍정적, 정서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긍정적, 정서적, 자신감, 규범적 관
점의 상관관계에서는 .317과 .397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영향관계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 변수와 영
향변수들간의영향관계는있는것으로나타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제시한연구방향과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analysis results

Factor
Relationship

F1 F2 F3 F4 F5 F6 F7 F8

F1: Thoughtful 
type 1

F2: Tutor type   .000 1

F3: Work task 
type   .000 .000 1

F4: positive 
impact   .331** .277** .197** 1

F5: Confidence 
factor   .353** .104 .067 .000 1

F6: Negative 
factor —.188** .144* .107 .000 .000 1

F7: Emotional 
factor   .295** .323** .225** .317** .190**   .021 1

F8: Normative 
factor   .346** .215** .174** .243** .397** —.123* .000 1

4. 가설 검정

1) 가설 1의 검정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자기효능감은 유의적인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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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의 검정을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독립 변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4의 결과와 같이 종속 변수에 대

한 전체 설명력(R-square)은 .220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 통계량은 28.345로 나타
났다. ‘‘사려형, 지도형, 업무형은자기효능감에의미있는영
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유의도가 .000이다. 따라서 유의
도가 p<.001이므로유의도수준의주요관점으로보아, 이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가설 2의 검정
회귀 분석에 의한 <가설 2>의 검정은 독립 변수 커뮤니케

이션 유형이종속변수조직몰입에영향을 미칠 것인가를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독립 변수는 커뮤
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것이다.

<가설 2>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5의 결과와 같이 종속 변수에 대

한 전체 설명력(R-square)은 .429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 통계량은 75.749이다.
사려형, 지도형, 업무형은조직몰입에의미있는영향을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한 유의도가 .000이다. 따라서 p< 
.001이므로 통계적유의도수준의주요 관점으로 보아, 이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는 채택되었다.

3) 가설 3의 검정

Table 4. Communication type & self-efficiency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nalysis
Variable B Beta t p

Constant
① Thoughtful type
② Tutor type
③ Work task type

2.465E-17
 .165
 .175
 .124

.286

.303

.214

 .000
5.622
5.970
4.217

1.000
 .000***

 .000***

 .000***

R2= .220, df1=3, df2=302, F=28.345, signi F=.000***.
*** p<0.001.

Table 5. Communication type & organizational commit- 
ment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nalysis
Variable B Beta t Sig p

Constant
① Thoughtful type
② Tutor type
③ Work task type

9.084E-17
 .321
 .269
 .199

.453

.380

.282

  .000
10.428
 8.749
 6.477

1.000
 .000***

 .000***

 .000***

R2=.429, df1=3, df2=302, F=75.749, signi F=.000***. 
*** p<0.001.

회귀 분석에 의한 <가설 3>의 검정은 독립 변수 자기효능
감이 종속 변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독립 변수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6의 결과와 같이 종속 변수에 대

한 전체 설명력(R-square)은 .334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 통계량은 50.443이다. ‘긍정
적효능감, 자신감 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치고, 부정적 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나타났다. 따라서 p<.001이므로 통계적 유의도 수준의 주
요관점으로 보아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조직몰
입은변수간의평균신뢰도분석결과, 높은문항간의 신뢰
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인 분석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3개(사려형, 지도형, 업무형)의 요인, 자기효능감에 대

Table 6. Self-efficiency & organizational commitment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nalysis
Variable B Beta t Sig p

Constant
① Positive impact
② Confidence factor
③ Negative factor

5.510E-17
 .336
 .383
—.051

  .396
  .415
—.072

  .000
 8.423
 8.833
—1.536

1.000
 .000***

 .000***

 .126

R2=.334, df1=3, df2=302, F=50.443, signi F=.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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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개(긍정적, 자신감, 부정적)의 요인, 조직몰입에 대한 2
개(정서적, 규범적)의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각 요인들의 적
재량은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개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의 회귀 분석 결과, 전체 설명력(R-square)은
.220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유형에따른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을검증한결과, 긍
정적, 자신감, 부정적영향을나타내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업무에대한부담감, 직무이동으로인한새로운업무적응에 
대한 불안감인 부정적 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의회귀분석결과, 전체설명력(R-square)은 .429
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지도형과 업무형도 높게 나왔으나, 
사려형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 요인
사려형, 지도형, 업무형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석적, 규범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업무 수행 시, 타 부서간의 정보교환, 상
사와 부하직원 간의 의견 존중은 조직몰입에도움을주는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의 회귀 분석 결과, 전체 설명력(R-square)은 .334로 나
타났으며 부정적인 조직몰입에는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에 긍정적과 자신감만 높게 나
온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 요인 긍정적, 자신감, 부정
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긍적적, 자신감
은높은관련성을보였으나, 부정적요인은연관성이없는것
으로 입증되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은 조직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불안감인 부정적 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외식업체 종사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자기효능감과조직몰입에영향을미치므로, 효과적인커뮤니
케이션은조직구성원들의서비스향상과사기재고, 목표달
성에큰 도움을주며, 매출의 극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
만자기효능감의부정적요인은조직몰입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
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영향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근무 환경의 여건 조성
과 급여 수준에 따른 잦은 직무 이동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외식기업의규모, 서울지역만 연구대상으로하

는 등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 종사원을 대상으
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되고 있다. 외식업체의 특성에 따라 근무 여건의 차이가 많
은것을알수 있다. 특히평생직업관이 아닌아르바이트개
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업군이 늘어나면서 외식업

체의 근무 환경 여건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외식 종사원의 커뮤니케

이션의 세부 요인별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
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대한 차후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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